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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웃과 세대 간

에 소통하고,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며,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생

활 공간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과 정서적으로 만

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개인별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면서 개

인과 집단이 잘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자화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각박하기만 하

고, 좋지 못한 생활습관, 열악한 시설과 유해한 자연환경 때

문에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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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커질수록 이러한 수요

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게 되

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게 마련이다. 정

부는 2010년 ‘웰니스 융합 신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맞

춤형 웰니스 시스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한 

분야로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웰니스산업 육성을 위

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형식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되고 있다.

웰니스 융합 신산업의 개념은 적극적인 건강증진 및 예

방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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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웰니스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영역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

도 웰니스의 개념과 영역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근

본적인 취지와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웰니스를 웰빙(Well-

being)과 행복(Happiness)의 복합어로 설명하기도 하는

데, 이는 웰니스의 개념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정서적 안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으로서 ‘웰니스산업’을 참고문헌 [1]에서는 소비자 일상생

활의 활동내용과 공간을 중심으로 개인 건강관리·생활

환경관리 분야와 여가활동관리 분야 세 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여 제시했다.  

우리 몸의 건강관리 주체

수명이 연장되면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건강 100세 사회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고 관심이 

커지면서 웰니스 융합 신산업은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산

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헬스(Health)’는 ‘단순히 질병이

나 취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헬스(케

어)’는 질병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주가 되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지는 현실에 비해서 폭 넓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 몸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유지할 수 있는 스스로

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2].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

는 것은 좋은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

사, 운동, 수면, 호흡, 마음 등을 바르게 하면 우리 몸은 균형

과 조화를 이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자율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건강하지 못하지만 질

병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런 시간이 지속

되면 세포와 조직에 기질적인 변화가 초래돼 질병에 이르게 

된다.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기존의 의료 서비스는 

질병 중심의 진단과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일상생

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은 보통 사람들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이면

에는 소비의 주체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바람

직한 생활태도가 우리 몸의 건강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융합적 사고 기반의 웰니스 시스템 기술 

정보혁명을 계기로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유효성을 상실

해가고 있다. 즉 확정적인 인과율이 지배하고, 정확히 계산되

고 측정되는 물질세계, 확실한 경계 구분 등으로 특징 지워지

는 산업문명 양식에서 시·공간의 변형, 지식의 통합, 분할된 

부분들 간의 경계 파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적 경

관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의 가치는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투

여된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적 사고 기반의 기술 융합이 산업혁신

의 한 축을 이끌어가고 있다 .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융합이 기술 분야 전반에 본격화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기술 

차원을 넘어 조직, 산업, 제도, 문화, 의식 등의 영역으로 파급

돼 융합문명적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다[3] .

웰니스 시스템 기술은 센서, 정보처리 콘텐츠 및 솔루션 등의 요소기술 및 건강과 

연관된 소비자 경험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창출을 위한 

융합기술이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술, 

상황인지기술, 건강증진 콘텐츠 등이 포함된 인간 중심의 기술이기도 하다. 

건강

자연 치유력 유지
(좋은 생활 습관)

마음(正心)
호흡(正息)
식사(正食)
운동(正動)
수면(正眠)

미병(불건강)

균형과 조화의 상실
(자연 치유력 회복)

자연치료
자극과 단련

대체의학적 처방 등

질병

세포와 조직의 기질적 
변화(진단과 치료)

화학적 처방
물리적 처방

심리학적 처방
외과적 수술 처방 등

  <웰니스 서비스(생활건강관리) 영역> <의료 서비스 영역> 



맞춤형 웰니스 시스템(헬스케어) 
기술의 발달과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해 건강 패러다임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와 예방건강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형적인 융합적 사고 기반의 지식서비스 

영역인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는 특성상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인프라 지원과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조율 및 통합 등 융합적 사고 기반의 문제해결형 전략이 

필요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시장 확대를 위한 산·학 연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웃과 세대 간

에 소통하고,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며,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생

활 공간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과 정서적으로 만

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개인별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면서 개

인과 집단이 잘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자화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각박하기만 하

고, 좋지 못한 생활습관, 열악한 시설과 유해한 자연환경 때

문에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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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게 되

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게 마련이다. 정

부는 2010년 ‘웰니스 융합 신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맞

춤형 웰니스 시스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한 

분야로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웰니스산업 육성을 위

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형식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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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웰니스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영역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

도 웰니스의 개념과 영역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근

본적인 취지와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웰니스를 웰빙(Well-

being)과 행복(Happiness)의 복합어로 설명하기도 하는

데, 이는 웰니스의 개념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정서적 안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으로서 ‘웰니스산업’을 참고문헌 [1]에서는 소비자 일상생

활의 활동내용과 공간을 중심으로 개인 건강관리·생활

환경관리 분야와 여가활동관리 분야 세 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여 제시했다.  

우리 몸의 건강관리 주체

수명이 연장되면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건강 100세 사회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고 관심이 

커지면서 웰니스 융합 신산업은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산

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헬스(Health)’는 ‘단순히 질병이

나 취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헬스(케

어)’는 질병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주가 되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지는 현실에 비해서 폭 넓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 몸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유지할 수 있는 스스로

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2].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

는 것은 좋은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

사, 운동, 수면, 호흡, 마음 등을 바르게 하면 우리 몸은 균형

과 조화를 이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자율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건강하지 못하지만 질

병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런 시간이 지속

되면 세포와 조직에 기질적인 변화가 초래돼 질병에 이르게 

된다.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기존의 의료 서비스는 

질병 중심의 진단과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일상생

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은 보통 사람들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이면

에는 소비의 주체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바람

직한 생활태도가 우리 몸의 건강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융합적 사고 기반의 웰니스 시스템 기술 

정보혁명을 계기로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유효성을 상실

해가고 있다. 즉 확정적인 인과율이 지배하고, 정확히 계산되

고 측정되는 물질세계, 확실한 경계 구분 등으로 특징 지워지

는 산업문명 양식에서 시·공간의 변형, 지식의 통합, 분할된 

부분들 간의 경계 파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적 경

관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의 가치는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투

여된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적 사고 기반의 기술 융합이 산업혁신

의 한 축을 이끌어가고 있다 .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융합이 기술 분야 전반에 본격화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기술 

차원을 넘어 조직, 산업, 제도, 문화, 의식 등의 영역으로 파급

돼 융합문명적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다[3] .

웰니스 시스템 기술은 센서, 정보처리 콘텐츠 및 솔루션 등의 요소기술 및 건강과 

연관된 소비자 경험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창출을 위한 

융합기술이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술, 

상황인지기술, 건강증진 콘텐츠 등이 포함된 인간 중심의 기술이기도 하다. 

건강

자연 치유력 유지
(좋은 생활 습관)

마음(正心)
호흡(正息)
식사(正食)
운동(正動)
수면(正眠)

미병(불건강)

균형과 조화의 상실
(자연 치유력 회복)

자연치료
자극과 단련

대체의학적 처방 등

질병

세포와 조직의 기질적 
변화(진단과 치료)

화학적 처방
물리적 처방

심리학적 처방
외과적 수술 처방 등

  <웰니스 서비스(생활건강관리) 영역> <의료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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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웰니스 융합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및 기업 플랫폼 핵심 기술

<그림 4> 중국 B사 iHealth 출처 : http://ihealthlabs.com 

<그림 6> 국내 S사 갤럭시 S5 Gear Fit  출처 : 삼성전자

웰니스 시스템 기술은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과 삶의 질

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콘텐츠와 솔루션을 창출하고 제

공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 기기, 설비, 데이터, 정보처리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원천 요소기술, 모듈 및 통합기술을 모

두 포함한다. 세부기술과 제품별로 접근하기보다 웰니스 

가치를 실현시키는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융합적 사

고와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ICT가 융합된 기존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보수적인 방

법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소비자 경

험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을 향한 플랫폼을 현실화

해야 한다. <그림 2>에서는 웰니스 시스템과 관련된 플랫

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기술군, 정보시스템과의 상

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전개되고 있는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 경쟁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웰니스 시스템

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현

실화하고 있다.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웰니스케어 제품

과 서비스는 우리에게 ‘적신호’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 S사

가 출시한 ‘미밴드(Mi Band)’는 15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미

국 F사의 선도 제품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미국의 연관

된 제품가격의 4분의 1~8분의 1 수준이다. 2015년 1분기 

스마트워치, 피트니스밴드 분야 판매량의 24.6%(세계 판

매 2위)를 점유했고, 국내 S사의 ‘갤럭시 기어’ 시리즈 60만 

대보다 4배를 상회했다. 

국내 S사에서도 건강관리 플랫폼 ‘SAMI’와 하드웨어 ‘심

밴드(SimBand)’를 공개했다. 웰니스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AMI는 개인의 건강

정보 데이터를 수집한 후 분석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이고, 심밴드는 손목밴드 

형태의 디바이스다. 

<그림 3> 미밴드(Mi Band) 출처 : www.mi.com

또한 ‘갤럭시 S5 Gear Fit’도 출시했는데, 심박수 측정센

서 및 라이프 트래킹, 운동코칭(갤럭시와 연동), 터치 가능

한 인터페이스, 스트랩이 분리돼 교환 가능하고, 신체 착용 

부위도 다양화했다. 

<그림 5> 국내 S사 SAMI 플랫폼과 심밴드 발표 
출처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주요 기업 동향, 

보건사업브리프 vol.140, 2014.9

또한 중국 B사는 일상의 모든 활동 및 건강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iHealth’ 시스템을 출시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달의 신기술

<그림 7> 국내 S사 슬립센스
출처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22

<그림 9> 국내 T사의 스마트로프 
출처 : http://tangramfactory.com/home/htm/pc.htm

웰니스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에어컨, TV, 오디오, 

전등 등과 연동, 편안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면상

태를 분석하는 ‘슬립센스’(IFA 2015, 공개)를 공개했다. 

국내 S사와 유사한 건강관리 플랫폼을 애플(Apple)과 구

글(Google)에서도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 애플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HealthKit’와 애플리케이션 ‘Health’를, 구

글은 헬스케어 플랫폼 ‘Google Fit’를 공개했다[4] .

Google Fit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받아 공유할 수 있는 중

앙저장소의 역할을 하며, 애플의 HealthKit보다 좀 더 개방

된 플랫폼 형태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중소기업인 T사에서는 ‘스마트로프’를 출시했는데, 

이 스마트로프는 손잡이에 센서와 컴퓨터가 내장된 줄넘

기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줄넘기를 한 횟수와 시간 기록, 소

모된 칼로리를 제공(자신의 몸무게 입력)한다. 설정된 운동 

목표에 맞춰 적절한 줄넘기 방법을 가이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매일의 운동성과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

능도 있다. 

그 외에도 신발과 허리띠 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에 센

서를 장착해 신체 건강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

<그림 8> iOS8에 탑재된 애플의 헬스케어 서비스 및
주요 제휴 의료기관 발표

으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알트라러닝의 ‘알트라 헤일로 테크슈(Altra Halo Tech 

Shoe)’는 깔창과 밑창 사이에 센서를 적용해 뛰는 자세를 

측정하고 교정해 주는 스마트 신발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있다.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다른 정보와 결합돼 이용자

가 뛴 거리, 걸음 수, 발을 내딛는 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달

릴 때 바른 자세로 달리는지, 발로 전해지는 충격이 발 전체

로 분산되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으로 집중되는지도 실시

간 확인해 알려 줌으로써 일반인에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 적절한 조깅 스피드 등을 제공하고, 전문적

인 달리기 선수에게는 기록 단축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완벽한 주법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림 10> 알트라러닝의 알트라 헤일로 테크슈 
출처 : www.gamerfitn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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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ICT가 융합된 기존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보수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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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tangramfactory.com/home/htm/p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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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플랫폼 ‘HealthKit’와 애플리케이션 ‘Health’를, 구

글은 헬스케어 플랫폼 ‘Google Fit’를 공개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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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저장소의 역할을 하며, 애플의 HealthKit보다 좀 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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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된 칼로리를 제공(자신의 몸무게 입력)한다. 설정된 운동 

목표에 맞춰 적절한 줄넘기 방법을 가이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매일의 운동성과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

능도 있다. 

그 외에도 신발과 허리띠 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에 센

서를 장착해 신체 건강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

<그림 8> iOS8에 탑재된 애플의 헬스케어 서비스 및
주요 제휴 의료기관 발표

으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알트라러닝의 ‘알트라 헤일로 테크슈(Altra Halo Tech 

Shoe)’는 깔창과 밑창 사이에 센서를 적용해 뛰는 자세를 

측정하고 교정해 주는 스마트 신발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있다.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다른 정보와 결합돼 이용자

가 뛴 거리, 걸음 수, 발을 내딛는 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달

릴 때 바른 자세로 달리는지, 발로 전해지는 충격이 발 전체

로 분산되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으로 집중되는지도 실시

간 확인해 알려 줌으로써 일반인에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 적절한 조깅 스피드 등을 제공하고, 전문적

인 달리기 선수에게는 기록 단축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완벽한 주법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림 10> 알트라러닝의 알트라 헤일로 테크슈 
출처 : www.gamerfitn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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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의료 목적이 아닌 

웰니스기기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수준의 인증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에서야 웰니스기기에 대한 별

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

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

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속성을 제대로 이해

에미오타의 ‘벨티’는 뱃살을 측정해 주는 허리띠로 허리

띠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하루 종일 허리 사이즈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 기록하고, 앞쪽으로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

는 조짐이 보이면 경고음을 냄으로써 허릿살을 빼기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하고,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웰니스 시스템은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

서 기존 의료 서비스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에 필요한 많은 경험과 지식은 축적되어 스포츠 과학이나 

대체의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

우도 많다. 다만 일반 상용화 서비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고, 제공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

면 될 것이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는 소비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의료 서비스는 객관적 근거와 안전성이 보장된 공급체계

가 잘 정비돼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 객관적이면서 이성적

인 판단에 의해 제공된다. 반면 웰니스 서비스는 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인지, 욕구와 의지 등 감성적이고 주관적 요

인이 선택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서비

스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비자 경험

가치에 기반을 둔 서비스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

요하다. 많은 임상연구와 법·제도에 의해 안전성 및 신뢰 

기반이 충분히 담보된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니스 시스템

과 서비스는 아직까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그림 12>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 사례와 특징 

<그림 11> 에미오타의 벨티
출처 : www.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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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반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이성적, 일방적)

제도화된 신뢰성 확보

고도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기반의 일방적 서비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산업화 시도

웰니스 융합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감성적, 선택적)

임상 유효성 확보 연구 필요

소비자의 인지 및 수용성, 개방형 서비스 생태계

사회·경제적 가치사슬이 중요한 신산업

이달의 신기술

<그림 13> 미래 헬스케어산업의 새로운 한 축으로서의 웰니스 신산업

가 되게 하려면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임상연구

가 뒷받침돼야 한다. 비교적 고가인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

니스 서비스는 대중적이고 저렴하면서도 맞춤형이어야 하

며,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

다. <그림 12>는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에 대

한 특성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미래 헬스케어산업의 상호 보완적인 양 축

통합 헬스케어 시스템을 질병 진단과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일생생활에서의 웰니스 서비스로 차별화하되 상

호 보완적인 서비스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웰니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시장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 서비스 경험과 기반을 활용하

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정보와 개인 생활 건

강정보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의료 서비스 전달체

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속성이 다른 웰니스 서비스 영

역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웰니스 서비스는 궁극적으

로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구체화시켜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정부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웰니스 융합 서비스 관련 신산업은 근미래에 우리 자신

의 삶의 질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효

자산업이 될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롭게 통합

돼야 한다.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가치만족을 위한 솔루

션을 개발하고, 소비자 상황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장 중심의 기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생태계는 서로 합의된 틀과 자체 검증과정

을 가지는 개방형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 전문 분야에서 창조

적인 아이디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쉽게 진입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건강식품의 시장 확대 및 성

공사례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트렌드에 부응한 

새로운 생활용품시장을 개척한 좋은 예일 것이다. 새로운 시

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파괴적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한 축이 돼야 할 웰니스 서비스는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속성이 다르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다르게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 서비스 체계 속에서의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 해외 각국에서는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계획과 신제품을 앞다퉈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축적된 경험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신산업 관련 서비스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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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시스템·서비스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에서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의료 목적이 아닌 

웰니스기기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수준의 인증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에서야 웰니스기기에 대한 별

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

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

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속성을 제대로 이해

에미오타의 ‘벨티’는 뱃살을 측정해 주는 허리띠로 허리

띠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하루 종일 허리 사이즈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 기록하고, 앞쪽으로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

는 조짐이 보이면 경고음을 냄으로써 허릿살을 빼기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하고,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웰니스 시스템은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

서 기존 의료 서비스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에 필요한 많은 경험과 지식은 축적되어 스포츠 과학이나 

대체의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

우도 많다. 다만 일반 상용화 서비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고, 제공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

면 될 것이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는 소비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의료 서비스는 객관적 근거와 안전성이 보장된 공급체계

가 잘 정비돼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 객관적이면서 이성적

인 판단에 의해 제공된다. 반면 웰니스 서비스는 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인지, 욕구와 의지 등 감성적이고 주관적 요

인이 선택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서비

스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비자 경험

가치에 기반을 둔 서비스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

요하다. 많은 임상연구와 법·제도에 의해 안전성 및 신뢰 

기반이 충분히 담보된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니스 시스템

과 서비스는 아직까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그림 12>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 사례와 특징 

<그림 11> 에미오타의 벨티
출처 : www.venturesquare.net

Column

웰니스 시스템·서비스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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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하루 종일 허리 사이즈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 기록하고, 앞쪽으로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

는 조짐이 보이면 경고음을 냄으로써 허릿살을 빼기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하고,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웰니스 시스템은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

서 기존 의료 서비스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에 필요한 많은 경험과 지식은 축적되어 있다. 스포츠 과학

이나 대체의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

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일반 상용화 서비스 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고, 제공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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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정비돼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 객관적이면서 이성적

인 판단에 의해 제공된다. 반면 웰니스 서비스는 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인지, 욕구와 의지 등 감성적이고 주관적 요

인이 선택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서비

스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비자 경험

가치에 기반을 둔 서비스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

요하다. 많은 임상연구와 법·제도에 의해 안전성 및 신뢰 

기반이 충분히 담보된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니스 시스템

과 서비스는 아직까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그림 12>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 사례와 특징 

<그림 11> 에미오타의 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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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래 헬스케어산업의 새로운 한 축으로서의 웰니스 신산업

가 되게 하려면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임상연구

가 뒷받침돼야 한다. 비교적 고가인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

니스 서비스는 대중적이고 저렴하면서도 맞춤형이어야 하

며,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

다. <그림 12>는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에 대

한 특성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미래 헬스케어산업의 상호 보완적인 양 축

통합 헬스케어 시스템을 질병 진단과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일생생활에서의 웰니스 서비스로 차별화하되 상

호 보완적인 서비스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웰니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시장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 서비스 경험과 기반을 활용하

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정보와 개인 생활 건

강정보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의료 서비스 전달체

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속성이 다른 웰니스 서비스 영

역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웰니스 서비스는 궁극적으

로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구체화시켜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정부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웰니스 융합 서비스 관련 신산업은 근미래에 우리 자신

의 삶의 질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효

자산업이 될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롭게 통합

돼야 한다.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가치만족을 위한 솔루

션을 개발하고, 소비자 상황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장 중심의 기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생태계는 서로 합의된 틀과 자체 검증과정

을 가지는 개방형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 전문 분야에서 창조

적인 아이디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쉽게 진입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건강식품의 시장 확대 및 성

공사례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트렌드에 부응한 

새로운 생활용품시장을 개척한 좋은 예일 것이다. 새로운 시

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파괴적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한 축이 돼야 할 웰니스 서비스는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속성이 다르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다르게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 서비스 체계 속에서의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 해외 각국에서는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계획과 신제품을 앞다퉈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축적된 경험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신산업 관련 서비스 조기 정착

건강관련 신산업 정착, 의료 서비스와의 상호 보완적 발전

기존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웰니스 서비스 관련 신규 사업영역 발굴 및 참여

1 ‘미래형 웰니스산업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 

발간, 2012. 7.

2 ‘자율신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이세복, 도서출판 

업투, 2005

3 융합 문명론, 김문조, 나남, 

2013

4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주요 기업 동향, 

보건사업브리프, Vol 140, 

2014. 9

5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How the digital 

revolution will create better 

health care, Eric Topol, 

Basic Books, 2012

6 조선일보, 정철환, 2015. 5. 8

REFERENCES

참고문헌

(건강관련 산업의 양대축)

시너지 효과



ICT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기술
2016년 신년호에서 다룰 테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창조경제 산업엔진의 주력사업 13개 

가운데 ‘ICt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기술’이다. 이와 관련한 헬스케어 ICt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건강관리산업 패러다임 변화부터 ICt를 활용해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서비스 개발의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추진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살펴본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업통산자원R&D전략기획단 신산업MD실

January    2016   8

THEME R&D StoRy

이달의 신기술

건강관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건강관리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

방·관리해 소비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 서비

스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

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

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상시적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

자들의 욕구와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산업 분야다. 최근 이러

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IT 

분야의 발전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 변화와 수요 대상자의 확대가 주요 영향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현재는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건강관리

라는 목적으로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헬스케어산업에서는 굳이 병원을 방문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환자가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더

라도 자동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던 의료 서

비스에서 벗어나 환자 개별적인 상태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지능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

전 예측 및 예방이 가능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그리고 질병치료·병원 

중심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보다 저비용·고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구분
헬스케어 1.0 

(공중보건의 시대)
헬스케어 2.0

(질병치료의 시대)
헬스케어 3.0

(건강수명의 시대)

시대 18~20세기 초 20세기 초~말 21세기 이후

대표적 기술 혁신 인두 접종 페니실린 발견 인간 게놈 프로젝트

목적 전염병의 예방·확산 방지 질병의 치료·치유 질병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주요 지표 전염병 사망률 기대수명, 중대질병 사망률 건강수명, 의료비 절감

공급자 국가 제약·의료기기 회사, 병원 기존 공급자 + IT전자·건설·자동차 회사 등

수요자 전 국민(시민) 환자 환자 + 정상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변화

- 예방 접종, 상·하수도 보급
- 청진기, 엑스레이 발명
-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제약·기기·병원 산업화
- 신약 및 치료법 개발

- 유전자 조기 진단
- 맞춤 치료제 등장
- 유헬스의 보급

성과와 한계
- 전염병 사망률 감소
- 개인별 질환치료 미흡

-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로  
 중대질병 극복

- 의료비 증가
-

<표 1> 헬스케어산업 패러다임 변화 출처 :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2012

<그림  1> IC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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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건강관리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

방·관리해 소비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 서비

스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

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

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상시적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

자들의 욕구와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산업 분야다. 최근 이러

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IT 

분야의 발전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 변화와 수요 대상자의 확대가 주요 영향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현재는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건강관리

라는 목적으로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헬스케어산업에서는 굳이 병원을 방문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환자가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더

라도 자동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던 의료 서

비스에서 벗어나 환자 개별적인 상태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지능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

전 예측 및 예방이 가능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그리고 질병치료·병원 

중심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보다 저비용·고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구분
헬스케어 1.0 

(공중보건의 시대)
헬스케어 2.0

(질병치료의 시대)
헬스케어 3.0

(건강수명의 시대)

시대 18~20세기 초 20세기 초~말 21세기 이후

대표적 기술 혁신 인두 접종 페니실린 발견 인간 게놈 프로젝트

목적 전염병의 예방·확산 방지 질병의 치료·치유 질병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주요 지표 전염병 사망률 기대수명, 중대질병 사망률 건강수명, 의료비 절감

공급자 국가 제약·의료기기 회사, 병원 기존 공급자 + IT전자·건설·자동차 회사 등

수요자 전 국민(시민) 환자 환자 + 정상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변화

- 예방 접종, 상·하수도 보급
- 청진기, 엑스레이 발명
-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제약·기기·병원 산업화
- 신약 및 치료법 개발

- 유전자 조기 진단
- 맞춤 치료제 등장
- 유헬스의 보급

성과와 한계
- 전염병 사망률 감소
- 개인별 질환치료 미흡

-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로  
 중대질병 극복

- 의료비 증가
-

<표 1> 헬스케어산업 패러다임 변화 출처 :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2012

<그림  1> IC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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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예방·진단·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산업에서 

2010년 32%에서 2020년에는 

43%까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기기와 센서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자가 

측정(Quantified Self) 기술 및 

의료와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 창출

R&D StoRy

02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첫째,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수준이 

미약하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획득 문제, 표준 적용 부재, 

과학적 근거 부족, 비즈니스 모델 부재 등이 제기된다. 우선 

데이터 획득 문제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을 위한 휴대

용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이 미

충족된 상태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용해도 정확성을 유지

하고 사용자의 검사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의성 제

공이 필요하며, 일상생활 중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류

와 같이 실생활에서 신체에 착용하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

가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체신호 모니터링이 가능

한 무구속, 무자각 센싱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표준 적용 부재와 관련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를 통합해 종

합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

양한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적용 및 용어 표준

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 과학적 근거 부족과 관련해 

다수의 건강정보 등 공공데이터 분석 미흡으로 인해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재와 관련해 사용자 동기 부여 모델 및 지불 유발 서

비스, 콘텐츠가 부재하다. 사용자 니즈 중심의 서비스 디자

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모

델 발굴이 필요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지불의사금

액은 1만8393원으로 확인했으나 서비스 공급자들의 손익분

기점은 훨씬 높은 현실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방

안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의 필요성,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족 등이 제기된다. 우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과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시범사업 지원이 필요

하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검증 및 시장에서 유

효한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 자발적 산업 생태계 창

출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족

과 관련해 서비스 및 관련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부재로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강관

리 서비스 적합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적극 홍보

와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가 미

비하다.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 부족, 의료정보 공유 불가, 

범부처 협력 필요 등이 제기된다. 우선 법적 근거 부족과 관

련해 현행 의료법하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의사 및 의료기관 이외의 서비스 제공이 불

가하다. 이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범위, 제공 주체 등

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의 건강관리 서

비스 산업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정보 공유 

불가와 관련해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의

료정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개인의 건강정보 통합·관리

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동

의하에 의료정보를 전송·통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협력 필요와 관련해 중복사업 

방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보건

의료정책 개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요구된다. 

03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추진방안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추진방안으로는 기술경

쟁력 확보, 전략적 시장 진출,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이 있다.   

첫째, 기술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획득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라이프

로그 정보와 의료기관 등의 진료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의료기록 획득을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 전송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 개인

건강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이

는 개인의 건강검진정보와 진료정보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건강증진에 활용 가능하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

해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와 병원의 검진기록을 연계, 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예측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가 소비자 맞춤별 건강 예측 정보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솔루

션 제공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측 시스템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건강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 정

확하며, 쉽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자각 고감도 생

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개발이 이뤄져

야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무구속, 무자각으로 상시 건강 

체크 및 증진이 가능하게 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지

향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예방·진단·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산업에서 

2010년 32%에서 2020년에는 

43%까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기기와 센서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자가 

측정(Quantified Self) 기술 및 

의료와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 창출

R&D StoRy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첫째,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수준이 미

약하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획득 문제, 표준 적용 부재, 과

학적 근거 부족, 비즈니스 모델 부재 등이 제기된다. 우선 

데이터 획득 문제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을 위한 휴대

용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이 미

충족된 상태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용해도 정확성을 유지

하고 사용자의 검사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의성 제

공이 필요하며, 일상생활 중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류

와 같이 실생활에서 신체에 착용하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

가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체신호 모니터링이 가능

한 무구속, 무자각 센싱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표준 적용 부재와 관련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를 통합해 종

합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

양한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적용 및 용어 표준

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 과학적 근거 부족과 관련해 

다수의 건강정보 등 공공데이터 분석 미흡으로 인해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재와 관련해 사용자 동기 부여 모델 및 지불 유발 서

비스, 콘텐츠가 부재하다. 사용자 니즈 중심의 서비스 디자

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모

델 발굴이 필요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지불의사금

액은 1만8393원으로 확인했으나 서비스 공급자들의 손익분

기점은 훨씬 높은 현실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방

안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의 필요성,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족 등이 제기된다. 우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과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시범사업 지원이 필요

하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검증 및 시장에서 유

효한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 자발적 산업 생태계 창

출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족

과 관련해 서비스 및 관련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부재로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강관

리 서비스 적합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적극 홍보

와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가 미

비하다.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 부족, 의료정보 공유 불가, 

범부처 협력 필요 등이 제기된다. 우선 법적 근거 부족과 관

련해 현행 의료법하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의사 및 의료기관 이외의 서비스 제공이 불

가하다. 이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범위, 제공 주체 등

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의 건강관리 서

비스 산업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정보 공유 

불가와 관련해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의

료정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개인의 건강정보 통합·관리

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동

의하에 의료정보를 전송·통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협력 필요와 관련해 중복사업 

방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보건

의료정책 개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요구된다.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추진방안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추진방안으로는 기술경

쟁력 확보, 전략적 시장 진출,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이 있다.   

첫째, 기술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획득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라이프

로그 정보와 의료기관 등의 진료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의료기록 획득을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 전송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 개인

건강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이

는 개인의 건강검진정보와 진료정보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건강증진에 활용 가능하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

해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와 병원의 검진기록을 연계, 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예측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가 소비자 맞춤별 건강 예측 정보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솔루

션 제공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측 시스템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건강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 정

확하며, 쉽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자각 고감도 생

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개발이 이뤄져

야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무구속, 무자각으로 상시 건강 

체크 및 증진이 가능하게 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지

향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달의 신기술 11

둘째, 전략적 시장 진출과 관련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건

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

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건강정보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

스 모델 개발, 이종 기업 간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건강

관리 서비스 평가 모형 개발 및 서비스 모델 평가, 검증이 

해당한다. 더불어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

출 지원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업계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모델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모델 발굴이 요구

된다. 또한 타깃 시장별 건강관리 관련 법·제도 및 주요 질

환 등을 분석해 맞춤형 진출이 가능하도록 전략 수립 및 지

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병원 수출, 의료관광 등 한국형 헬스케어 수출 브랜

드 개발 및 육성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개인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

의 헬스케어 진입장벽 및 글로벌 진출 어려움에 대한 인프

라 지원 등 체계를 갖춘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기 및 서

비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 산업계

의 높은 IT 수준에 비해 법·제도·인프라 미비 등으로 융

합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 

기반 구축 및 해외 인증기관 협력을 통한 인식 부족, 경험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산

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

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표준 적용 확산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 표준에 대한 교육·컨설팅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04 
기대 효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방안을 통해 

경제·사회·기술적인 분야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 기대 효과 - 헬스케어시장 선점 및 새로운 성장동

력 창출을 통해 헬스케어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 

2025년까지 약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 1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

되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 부족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중

소·중견기업의 사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대 효과 - 만성질환 등과 같은 장기적 치료를 요

구하는 질환을 관리하고,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용이 국민건강 보험진료비에서는 5.6조 

원, 진료비에서는 1.5조 원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 건강기록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

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관리는 맞춤형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유도할 것이다. 

기술적 기대 효과 - IT, BT, NT 간의 융·복합에 따른 신개

념 의료기술 및 서비스기술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다. 이는 병원 위주의 의료 서비스에서 환자·예방 중심으

로, 병원을 벗어나 조기 검사를 통한 예방·효과적인 예후

관리 등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더불어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근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05 
전략적인 글로벌 진출 접근방법   

수립해야…

헬스케어 ICT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은 이미 타 산업에서 

개발해 사용 중이며, 이러한 기술을 새로운 트렌드인 건강

관리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 및 추가 개발해야 한다. 국

내 ICT 환경이 우수하며, 헬스케어 ICT에서 활용 가능한 기

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헬스케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기술력은 해외 선진

기관들의 기술력에 의존적이며, 시장점유율에서도 상대적

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우수한 ICT 인프라를 활

용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다 빠르

게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서는 헬스케어 건강관리산업의 성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

도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세계 시장에 보

다 빠르게 진출하고 선점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련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 ICT의 건

강관리 서비스 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으로 무한한 잠재력

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보유하

고 있는 IT 자원 및 기술력을 집약해 전략적인 글로벌 진출 

접근방법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전자·조선·자동차·철강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융·복합 건강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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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 진단장비, DB관리)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762억 달러에서 2023년 2992억 달러로 연

평균 11.75%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웹 포털 프로그램

을 통해 콜레스테롤과 혈당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게놈 염기

서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건

강관리 서비스와 접목됨에 따라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의료정보 

시스템은 기술 변화나 규제 변동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예측분석 의료 서비스에

서 사용되는 신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료진의 불신이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위 : 10억 달러)

시장 세부 시장 2013년 2018년 2023년 CAGR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52.5 114.7 182.4 9.38%

예측 의료 서비스 0.44 0.67 1.05 9.47%

유전자 서비스 1.7 2.8 4.2 8.41%

진단

장비

POCT 5.68 8.29 12.24 7.9%

질환 예측 진단장비 10.69 19.87 36.26 13.2%

DB관리

데이터 저장-통합 2.73 14.64 34.62 21.27%

데이터 해석-분석 0.16 0.69 3.44 37.55%

시각화-빅데이터 2.3 9.24 24.80 19.62%

합계 76.20 170.73 299.19 11.75%

<표 1> 건강관리 분야별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Frost&Sullivan, 2013)

<그림 1> 개발 완료된 개방형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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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동향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국내 소비자

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18명 중 

59.4%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으며, 1만8393원

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록 지불 

의사에 대한 금액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관심 증대와 

함께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점차 시장

이 형성되는 추세다. 2013년 9900억 원의 국내 시장은 세

계 시장 성장률(연 11.75%)을 웃도는 연평균 19.1%의 급성

장을 통해 2023년에는 약 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웰빙(Well-being)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Process)을 의미.

웰니스 

(단위 : 억 원)

구분 세부 시장 2013년 2018년 2023년

서비스
시장 규모 7,212 19,055 39,217

점유율 1.2% 1.47% 1.9%

진단

장비

시장 규모 1,801 3,981 9,070

점유율 1.0% 1.26% 1.7%

DB관리
시장 규모 857 5,595 21,358

점유율 1.5% 2.07% 3.08%

<표 2> 분야별 국내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Frost&Sullivan, 2013)

국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은 크게 디

바이스 중심, 솔루션·콘텐츠 중심,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의 생태계 - 야외활동 위주의 신체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착용형(웨어러블) 형태의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만

성질환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로는 체성분분석계, 혈압계, 

혈당계 등이 개인휴대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대표적인 운

동관리 단말기로는 심박계, 운동량계(가속도계, 만보계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디바이스 제조업체 중 Polar(핀란드)나 Withings(미국), 

Fitbit(미국) 등은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단말기를 바탕으로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Polar의 경우 스포츠용 심박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운동장비업체에 Polar와 연동되는 독점 통신모

손목형 활동량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완충 시 7일 사용 가능
■전송방식 : BLE

<그림 2> 대표적 휴대형 디바이스

혈당계
■Strip Ejector 방식의 휴대용
■측정시간 : 5초
■혈액량 : 0.5ul
■전송방식 : BLE

체성분분석계
■4전극에 의한 임피던스 측정 방식
■ 측정항목 : 체중, 체지방률, BMI, 

근육량, 골량 등
■전송방식 : Wifi 

자동혈압계
■ 마이크로 펌프에 의한 자동압력 

입력
■측정시간 : 35초
■전송방식 : Bluetooth Low Energy

듈 공급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Withings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콘텐츠 전문기업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디바이스의 API를 공개해 운영, 활동량 

및 수면, 체성분, 혈압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디바이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솔루션·콘텐츠 중심의 생태계 - 디바이스 사업자들에

게 프로토콜을 공개해 솔루션과 호환이 되고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구성,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병원과 피트

니스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과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개

선,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ealthways는 미국 건강관리 서비스업계 

1위의 2012년 기준 시장점유율 32%, 연매출 약 7억 달러 기

업으로 서비스 대상군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

해 B2C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ifefitness

는 운동이력 관리나 운동 스케줄 관리 등 운동과 관련한 콘

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

하는 기업으로 솔루션에서 관리하는 운동 관련 정보들을 

서비스 사업자들이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다. FitLinxx는 피트니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연동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타 기업의 디바이스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솔루션

에 적용하는 센서, 단말기, 운동기기 등은 FitLinxx의 프로

토콜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준수할 경우 호환

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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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 진단장비, DB관리)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762억 달러에서 2023년 2992억 달러로 연

평균 11.75%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웹 포털 프로그램

을 통해 콜레스테롤과 혈당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게놈 염기

서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건

강관리 서비스와 접목됨에 따라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의료정보 

시스템은 기술 변화나 규제 변동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예측분석 의료 서비스에

서 사용되는 신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료진의 불신이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위 : 10억 달러)

시장 세부 시장 2013년 2018년 2023년 CAGR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52.5 114.7 182.4 9.38%

예측 의료 서비스 0.44 0.67 1.05 9.47%

유전자 서비스 1.7 2.8 4.2 8.41%

진단

장비

POCT 5.68 8.29 12.24 7.9%

질환 예측 진단장비 10.69 19.87 36.26 13.2%

DB관리

데이터 저장-통합 2.73 14.64 34.62 21.27%

데이터 해석-분석 0.16 0.69 3.44 37.55%

시각화-빅데이터 2.3 9.24 24.80 19.62%

합계 76.20 170.73 299.19 11.75%

<표 1> 건강관리 분야별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Frost&Sullivan, 2013)

<그림 1> 개발 완료된 개방형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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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18명 중 

59.4%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으며, 1만8393원

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록 지불 

의사에 대한 금액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관심 증대와 

함께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점차 시장

이 형성되는 추세다. 2013년 9900억 원의 국내 시장은 세

계 시장 성장률(연 11.75%)을 웃도는 연평균 19.1%의 급성

장을 통해 2023년에는 약 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웰빙(Well-being)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Process)을 의미.

웰니스 

(단위 : 억 원)

구분 세부 시장 2013년 2018년 2023년

서비스
시장 규모 7,212 19,055 39,217

점유율 1.2% 1.47% 1.9%

진단

장비

시장 규모 1,801 3,981 9,070

점유율 1.0% 1.26% 1.7%

DB관리
시장 규모 857 5,595 21,358

점유율 1.5% 2.07% 3.08%

<표 2> 분야별 국내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Frost&Sullivan, 2013)

국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은 크게 디

바이스 중심, 솔루션·콘텐츠 중심,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의 생태계 - 야외활동 위주의 신체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착용형(웨어러블) 형태의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만

성질환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로는 체성분분석계, 혈압계, 

혈당계 등이 개인휴대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대표적인 운

동관리 단말기로는 심박계, 운동량계(가속도계, 만보계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디바이스 제조업체 중 Polar(핀란드)나 Withings(미국), 

Fitbit(미국) 등은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단말기를 바탕으로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Polar의 경우 스포츠용 심박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운동장비업체에 Polar와 연동되는 독점 통신모

손목형 활동량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완충 시 7일 사용 가능
■전송방식 : BLE

<그림 2> 대표적 휴대형 디바이스

혈당계
■Strip Ejector 방식의 휴대용
■측정시간 : 5초
■혈액량 : 0.5ul
■전송방식 : BLE

체성분분석계
■4전극에 의한 임피던스 측정 방식
■ 측정항목 : 체중, 체지방률, BMI, 

근육량, 골량 등
■전송방식 : Wifi 

자동혈압계
■ 마이크로 펌프에 의한 자동압력 

입력
■측정시간 : 35초
■전송방식 : Bluetooth Low Energy

듈 공급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Withings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콘텐츠 전문기업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디바이스의 API를 공개해 운영, 활동량 

및 수면, 체성분, 혈압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디바이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솔루션·콘텐츠 중심의 생태계 - 디바이스 사업자들에

게 프로토콜을 공개해 솔루션과 호환이 되고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구성,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병원과 피트

니스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과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개

선,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ealthways는 미국 건강관리 서비스업계 

1위의 2012년 기준 시장점유율 32%, 연매출 약 7억 달러 기

업으로 서비스 대상군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

해 B2C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ifefitness

는 운동이력 관리나 운동 스케줄 관리 등 운동과 관련한 콘

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

하는 기업으로 솔루션에서 관리하는 운동 관련 정보들을 

서비스 사업자들이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다. FitLinxx는 피트니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연동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타 기업의 디바이스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솔루션

에 적용하는 센서, 단말기, 운동기기 등은 FitLinxx의 프로

토콜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준수할 경우 호환

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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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웰니스산업 

teCh R&D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

으로 건강관리 핵심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본격적인 상용화 및 기기·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들

을 위주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IBM은 모바일 환경에서 

건강진단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이는 보

험사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개인건강 측정 등 다양한 응용 플랫폼을 제시하고, 재택환

자를 대상으로 진단의료기기 및 휴대폰과의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미들웨어를 제공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년부터 헬스볼트(HealthVault)

라는 개인 기반의 건강정보관리 서비스를 개설, 개인의 모

든 건강정보를 DB화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정보의 수집·저장·공유를 통해 미국 내에서 

3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80여 개의 헬스·피트니스와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자인 TracFone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

일 헬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 Health Fit, 

구글 Fit, 삼성 SAMI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로 개인건강정보의 획득, 수집, 관리를 위한 산

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 사업자와 전략적인 파

트너십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Qualcomn은 클라우드를 이용해 환자의 라이프로그 데이

터를 전달·저장·변형·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2net 기술

구글 피트(Google Fit) 삼성 사미(Samsung SAmI) 애플 헬스키트(Apple health Kit)

공통 목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 의료 데이터 통합 및 개인건강정보 관리를 목표로 함

주요 특징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파트너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사용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

연동기기 출시 구글 글라스(2013.2)
갤럭시기어(2013.9), 기어 핏(2014.3)

심밴드(2014.5)
애플 워치(2014.9)

비전
안경형 디바이스 위주로 

사용자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장 선점, 갤럭시 생태계 구축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확장 시도

전략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 전략

오픈 API를 통해 외부 주체가 
삼성 디지털 헬스 생태계에 합류하도록 

하는 전략

수집한 데이터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전략

수집 데이터
생체신호 모니터링, 원격 의료 자문, 

수술과정 녹화, 응급환자 상태 전송 등
칼로리 소모량·섭취량, 영양성분, 
심박동수, 수면 측정, 이동거리 등

운동량, 식습관, 칼로리 섭취량·소모량, 
수면 데이터 및 심박수 측정 기록, 

혈압·혈당 측정 결과

주요 파트너
■APX(기업데이터, 전문정보에 접근)
■Augmedix(의사-환자 정보 공유)
■Wearable Intelligence(글라스웨어)

■미발표
■Mayo Clinic(의사-환자 연결)
■Epic System(개인건강기록)
■Kaiser Permanente

<표 3> 글로벌 IT기업의 헬스케어 플랫폼 비교

을 개발했으며, Zephry는 2net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 건강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

국내는 디바이스 제조사, 솔루션·콘텐츠 사업자 등의 

기관 및 기업들이 서비스 각각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

다. 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분야에서

는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사업 진출 등 제한적 형

태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 분당 서울대학교병

원, 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이 자체·시범적으로 실시해 제

공하는 서비스로 내원한 만성질환자 진료 시 일정기간 동

안 측정된 데이터를 참고·활용하게 된다. 또한 개인 대상

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외에 의료기관의 정보화 및 IT 네트

워크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 디바이스 중심, 콘텐츠 

중심, IT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에서는 최근 디바이스 전문기업이 

서비스 중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

춘 국내 체성분계 전문기업인 Biospace가 있다. 하지만 서

비스 영역에서의 시장 요구 수준에 미달해 강점이었던 단

이달의 신기술

말기와 브랜드까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콘텐츠 중심

에서는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보험회사·금융기관의 

VIP 고객 대상으로 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 

확대에 제한적이다. 이외에도 에버케어, GC헬스케어, 

Cady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있다. IT 대기업 중심에서는 

병원과의 합작회사를 설립 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S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합작

으로 헬스커넥트를 2012년 설립해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

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KT는 연세의료원과 

합작으로 2012년 후헬스케어를 설립한 바 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한방 헬스 콘텐츠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은 디바이스 중심, 솔루션·콘텐츠 중심,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의 대표적인 운동관리 단말기로는 심박계, 운동량계(가속도계, 만보계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솔루션·콘텐츠 중심은 디바이스 사업자들에게 프로토콜을 공개, 솔루션과 호환이 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핵심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본격적인 상용화 및 기기·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 생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바이오, IT 등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웰니스 

생활건강 분야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건강증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로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IT 강

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웰니스 휴먼케

어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반

인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적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 건강 

유지 및 증진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웰니스 생

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이 진행 중으로 국내 시장 활

성화 및 세계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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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웰니스산업 

teCh R&D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

으로 건강관리 핵심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본격적인 상용화 및 기기·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들

을 위주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IBM은 모바일 환경에서 

건강진단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이는 보

험사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개인건강 측정 등 다양한 응용 플랫폼을 제시하고, 재택환

자를 대상으로 진단의료기기 및 휴대폰과의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미들웨어를 제공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년부터 헬스볼트(HealthVault)

라는 개인 기반의 건강정보관리 서비스를 개설, 개인의 모

든 건강정보를 DB화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정보의 수집·저장·공유를 통해 미국 내에서 

3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80여 개의 헬스·피트니스와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자인 TracFone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

일 헬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 Health Fit, 

구글 Fit, 삼성 SAMI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로 개인건강정보의 획득, 수집, 관리를 위한 산

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 사업자와 전략적인 파

트너십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Qualcomn은 클라우드를 이용해 환자의 라이프로그 데이

터를 전달·저장·변형·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2net 기술

구글 피트(Google Fit) 삼성 사미(Samsung SAmI) 애플 헬스키트(Apple health Kit)

공통 목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 의료 데이터 통합 및 개인건강정보 관리를 목표로 함

주요 특징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파트너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사용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

연동기기 출시 구글 글라스(2013.2)
갤럭시기어(2013.9), 기어 핏(2014.3)

심밴드(2014.5)
애플 워치(2014.9)

비전
안경형 디바이스 위주로 

사용자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장 선점, 갤럭시 생태계 구축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확장 시도

전략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 전략

오픈 API를 통해 외부 주체가 
삼성 디지털 헬스 생태계에 합류하도록 

하는 전략

수집한 데이터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전략

수집 데이터
생체신호 모니터링, 원격 의료 자문, 

수술과정 녹화, 응급환자 상태 전송 등
칼로리 소모량·섭취량, 영양성분, 
심박동수, 수면 측정, 이동거리 등

운동량, 식습관, 칼로리 섭취량·소모량, 
수면 데이터 및 심박수 측정 기록, 

혈압·혈당 측정 결과

주요 파트너
■APX(기업데이터, 전문정보에 접근)
■Augmedix(의사-환자 정보 공유)
■Wearable Intelligence(글라스웨어)

■미발표
■Mayo Clinic(의사-환자 연결)
■Epic System(개인건강기록)
■Kaiser Permanente

<표 3> 글로벌 IT기업의 헬스케어 플랫폼 비교

을 개발했으며, Zephry는 2net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 건강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

국내는 디바이스 제조사, 솔루션·콘텐츠 사업자 등의 

기관 및 기업들이 서비스 각각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

다. 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분야에서

는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사업 진출 등 제한적 형

태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 분당 서울대학교병

원, 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이 자체·시범적으로 실시해 제

공하는 서비스로 내원한 만성질환자 진료 시 일정기간 동

안 측정된 데이터를 참고·활용하게 된다. 또한 개인 대상

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외에 의료기관의 정보화 및 IT 네트

워크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 디바이스 중심, 콘텐츠 

중심, IT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에서는 최근 디바이스 전문기업이 

서비스 중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

춘 국내 체성분계 전문기업인 Biospace가 있다. 하지만 서

비스 영역에서의 시장 요구 수준에 미달해 강점이었던 단

이달의 신기술 15

말기와 브랜드까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콘텐츠 중심

에서는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보험회사·금융기관의 

VIP 고객 대상으로 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 

확대에 제한적이다. 이외에도 에버케어, GC헬스케어, 

Cady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있다. IT 대기업 중심에서는 

병원과의 합작회사를 설립 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S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합작

으로 헬스커넥트를 2012년 설립해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

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KT는 연세의료원과 

합작으로 2012년 후헬스케어를 설립한 바 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한방 헬스 콘텐츠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은 디바이스 중심, 솔루션·콘텐츠 중심,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의 대표적인 운동관리 단말기로는 심박계, 운동량계(가속도계, 만보계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솔루션·콘텐츠 중심은 디바이스 사업자들에게 프로토콜을 공개, 솔루션과 호환이 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핵심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본격적인 상용화 및 기기·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 생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바이오, IT 등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웰니스 

생활건강 분야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건강증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로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IT 강

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웰니스 휴먼케

어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반

인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적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 건강 

유지 및 증진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웰니스 생

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이 진행 중으로 국내 시장 활

성화 및 세계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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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디스플레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리다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성공

2009년 3D 영화 ‘아바타’ 흥행은 국내·외 디스플레이산업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고, 그 결과 3D 입체 영상기술이 적용된 3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열풍은 미풍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미래에는 

현실과 유사한 입체 디스플레이가 주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을 제거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개발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박사 

연구팀이 특수 안경 없이도 3D 디스플레이를 해상도 저하 없이 볼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이승재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성규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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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 방식 핵심 문제 최소화 기술 개발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불러온 3D 영화 ‘아바타’로 

인해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국

내·외 디스플레이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수 

안경 착용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하

게 진행돼 2010년 6월 월드컵 시기에는 3D 기능을 포함한 

고급 3D T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3D TV 열풍은 

불과 3년 만에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 영역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부가 기능 정도로 전락하기에 이르렀

다. 하지만 영상미디어의 발달과 이에 따른 미래에는 현실

과 유사한 입체 디스플레이가 주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

망에 따라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이 제거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

했고,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안경 방식의 중요 단점으로 손꼽히는 ‘입체 영상

의 광학적 노이즈’, ‘입체 영상의 해상도 저하’, ‘입체 영상

의 관찰영역 제한’ 등의 문제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

이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런 가운데 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박사 연구팀

이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가 안고 있는 대표적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이달의 신기술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1966년 2월 

10일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종합연구기관이며, 이공계 

연구 전 분야를 망라하는 

2000여 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KIST

해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및 대중화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디스플레이 강국 대한민

국의 저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호평을 받

고 있다. 

15년간 연구 노력이 이룬 값진 결실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을 이끈 김성규 박사는 처음 3D 디스

플레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특수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

레이의 불편함을 예상, 무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연구

에 집중했고, 지난 15년간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의 핵심 문

제들을 파악하고 분류해 여러 해결 문제를 도출했다. 그중

에서도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3종류의 문제점을 동시에 최

소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 두 가지 방식의 

해결방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김 박사는 “그 첫 방법으로는 관찰자의 두 

눈을 카메라로 실시간 인식해 두 눈의 3차원 좌표를 적용, 

관찰자 두 눈에는 안경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광학적 3D 

영상 화질과 해상도, 그리고 관찰자의 실시간 추적영역에

서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개발해 

그 가능성을 시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했다”면서 “기

존 일본 글로벌 디스플레이업체의 상용제품과 비교해 이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정성적 및 정량적 3D 화

질 측정방법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찰자 얼굴의 정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추적 방식

에서도 입체 영상의 광학적 노이즈를 줄이는 동시에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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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리다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성공

2009년 3D 영화 ‘아바타’ 흥행은 국내·외 디스플레이산업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고, 그 결과 3D 입체 영상기술이 적용된 3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열풍은 미풍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미래에는 

현실과 유사한 입체 디스플레이가 주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을 제거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개발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박사 

연구팀이 특수 안경 없이도 3D 디스플레이를 해상도 저하 없이 볼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이승재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성규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무안경 방식 핵심 문제 최소화 기술 개발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불러온 3D 영화 ‘아바타’로 

인해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국

내·외 디스플레이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수 

안경 착용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하

게 진행돼 2010년 6월 월드컵 시기에는 3D 기능을 포함한 

고급 3D T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3D TV 열풍은 

불과 3년 만에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 영역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부가 기능 정도로 전락하기에 이르렀

다. 하지만 영상미디어의 발달과 이에 따른 미래에는 현실

과 유사한 입체 디스플레이가 주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

망에 따라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이 제거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

했고,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안경 방식의 중요 단점으로 손꼽히는 ‘입체 영상

의 광학적 노이즈’, ‘입체 영상의 해상도 저하’, ‘입체 영상

의 관찰영역 제한’ 등의 문제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

이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런 가운데 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박사 연구팀

이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가 안고 있는 대표적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이달의 신기술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1966년 2월 

10일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종합연구기관이며, 이공계 

연구 전 분야를 망라하는 

2000여 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KIST

해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및 대중화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디스플레이 강국 대한민

국의 저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호평을 받

고 있다. 

15년간 연구 노력이 이룬 값진 결실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을 이끈 김성규 박사는 처음 3D 디스

플레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특수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

레이의 불편함을 예상, 무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연구

에 집중했고, 지난 15년간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의 핵심 문

제들을 파악하고 분류해 여러 해결 문제를 도출했다. 그중

에서도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3종류의 문제점을 동시에 최

소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 두 가지 방식의 

해결방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김 박사는 “그 첫 방법으로는 관찰자의 두 

눈을 카메라로 실시간 인식해 두 눈의 3차원 좌표를 적용, 

관찰자 두 눈에는 안경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광학적 3D 

영상 화질과 해상도, 그리고 관찰자의 실시간 추적영역에

서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개발해 

그 가능성을 시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했다”면서 “기

존 일본 글로벌 디스플레이업체의 상용제품과 비교해 이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정성적 및 정량적 3D 화

질 측정방법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찰자 얼굴의 정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추적 방식

에서도 입체 영상의 광학적 노이즈를 줄이는 동시에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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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January    2016   20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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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산업기술상

미용성형 대명사 ‘히알루론산 필러’ 새 장을 연다 
휴젤㈜

사업화 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시상한다. 휴젤㈜이 ‘히알루론산의 가교화 점탄성 

조절기술을 기반으로 무통조직 수복, 재생 및 유착방지 생체재료의 

상업화’ 연구과제를 통해 원료인 HA의 분자량에 따른 탄성도를 

높이는 연구 개발을 진행, 현재 국내에 출시된 모든 제품 중 

탄성도가 가장 높은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제품명 ‘The 채움’을 

출시해 2014년 68억 원 매출에 이어 2015년 100억 원 초과 매출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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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미용성형 대명사 
 ‘히알루론산 필러’
새 장을 연다  
고탄성·고농도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 

부족함을 채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일 것이다. 이른바 미용성형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미용성형의 대표적인 시술로는 

‘필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약 100개의 필러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R&D 기반의 대표 

바이오의약품 기업인 휴젤㈜이 높은 점탄성과 고농도의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휴젤㈜ [문경엽 대표이사]

January    2016   24

아미노당과 우론산으로 이뤄진 복잡한 다당류의 일종. 1934년 K.H. Meyer가 처음 소의 초자체로부터 

얻었다. 동물의 모든 조직, 특히 간충조직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양수, 탯줄, 관절액, 닭 볏 등에 많다.

히알루론산 국산 필러 제품 우수성과 기술력 업그레이드 

현재 성형에 쓰이는 필러 재료는 히알루론산을 기반으

로 하는 필러와 비(非)히알루론산 필러로 크게 나뉜다. 그

리고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시술되는 필러 제품으로는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국

내 유명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몇몇 기업이 히알루론산 

기반 필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제품에 비

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필러 제품은 가격 대비 가성비

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 면에서도 수입품과 그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으며, 그 최일선에 휴젤㈜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순우 휴젤㈜ 사업총괄부사장은 “히알루

론산 제제의 경우 2012년 과제 당시에는 수년간 국내에서 

제품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성도가 떨어져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무통화제로 개발

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시장에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3분의 1 수준인 2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

며 시장의 70% 이상을 갈더마와 앨러간 등 외국 기업들의 

제품이 석권하고 있었다. 물론 국산 제품이 출시됐지만 가

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이 낮아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됐고, 이런 상황에서 휴젤㈜의 이

번 기술 개발 성공은 시장 수요의 충족은 물론 국산 필러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탄성·고농도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개발 

성형수술은 한 번 받으면 영구적인 데 비해 최근 미용성

형의 대세를 이루는 필러는 시술 후 마음에 안 들 경우 녹

휴젤㈜의 대표 제품인 ‘THE 채움’은 
점탄성에 따라 1에서 4까지 있으며, 
특허를 획득한 시린지로 시술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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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재시술을 할 수 있는 유연성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그리

고 많은 필러 제품 가운데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히알루론산이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

분을 보유해 노화방지와 수분 케어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

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이른바 물광으로 알려진 

하이드로리프팅(Hydrolifting) 및 팔자주름, 낮은 콧대, 눈 밑 

애교 살, 무턱, 이마주름 등의 개선에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

해서는 적정 농도의 히알루론산과 균일한 가교화 반응을 

통한 시술 부위별 차별화된 점탄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휴젤㈜의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은 수입산 

필러의 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필러 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

난 효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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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대명사 
 ‘히알루론산 필러’
새 장을 연다  
고탄성·고농도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 

부족함을 채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일 것이다. 이른바 미용성형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미용성형의 대표적인 시술로는 

‘필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약 100개의 필러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R&D 기반의 대표 

바이오의약품 기업인 휴젤㈜이 높은 점탄성과 고농도의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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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문경엽 대표이사]

아미노당과 우론산으로 이뤄진 복잡한 다당류의 일종. 1934년 K.H. Meyer가 처음 소의 초자체로부터 

얻었다. 동물의 모든 조직, 특히 간충조직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양수, 탯줄, 관절액, 닭 볏 등에 많다.

히알루론산 국산 필러 제품 우수성과 기술력 업그레이드 

현재 성형에 쓰이는 필러 재료는 히알루론산을 기반으

로 하는 필러와 비(非)히알루론산 필러로 크게 나뉜다. 그

리고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시술되는 필러 제품으로는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국

내 유명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몇몇 기업이 히알루론산 

기반 필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제품에 비

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필러 제품은 가격 대비 가성비

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 면에서도 수입품과 그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으며, 그 최일선에 휴젤㈜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순우 휴젤㈜ 사업총괄부사장은 “히알루

론산 제제의 경우 2012년 과제 당시에는 수년간 국내에서 

제품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성도가 떨어져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무통화제로 개발

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시장에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3분의 1 수준인 2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

며 시장의 70% 이상을 갈더마와 앨러간 등 외국 기업들의 

제품이 석권하고 있었다. 물론 국산 제품이 출시됐지만 가

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이 낮아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됐고, 이런 상황에서 휴젤㈜의 이

번 기술 개발 성공은 시장 수요의 충족은 물론 국산 필러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탄성·고농도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개발 

성형수술은 한 번 받으면 영구적인 데 비해 최근 미용성

형의 대세를 이루는 필러는 시술 후 마음에 안 들 경우 녹

휴젤㈜의 대표 제품인 ‘THE 채움’은 
점탄성에 따라 1에서 4까지 있으며, 
특허를 획득한 시린지로 시술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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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재시술을 할 수 있는 유연성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그리

고 많은 필러 제품 가운데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히알루론산이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

분을 보유해 노화방지와 수분 케어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

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이른바 물광으로 알려진 

하이드로리프팅(Hydrolifting) 및 팔자주름, 낮은 콧대, 눈 밑 

애교 살, 무턱, 이마주름 등의 개선에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

해서는 적정 농도의 히알루론산과 균일한 가교화 반응을 

통한 시술 부위별 차별화된 점탄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휴젤㈜의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은 수입산 

필러의 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필러 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

난 효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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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 부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해 휴

젤㈜은 현재 국내에 출시돼 있는 모든 필러 제품 중 탄성도

가 가장 높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이에 맞는 시린지 개발

에도 성공해 치열한 필러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다”면서 “특히 동양인 성형 미용시장에서 매출시장이 

큰 융비술용 시장에서는 휴젤㈜의 고탄성 필러 제품이 형

태 유지 및 지속성 증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

내·외 시장 확대는 물론 높은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휴젤㈜은 팔자주름 임상과 무통필러 팔자주름 임

상을 비롯해 의료기기 4등급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로 성공

적으로 허가 후 현재는 30개 품목에 대한 허가와 유럽 CE 

마크도 획득했다. 또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진행 

동안 개발, 제조, 허가뿐만 아니라 국내 성형, 피부전문의 

초청 대규모 론칭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를 통

해 제품을 선보이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대표 제품

인 ‘The 채움’의 높은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액의 15%, R&D 투자… 필러시장 선도 기대  

한편 휴젤㈜은 이번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향후 마이크

로니들을 이용한 생분해성 의약 소재 개발 및 하이드로리

프팅, 미백 및 필러 효능의 피부 재생과 보디 컨투어링용 필

러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권 부사장은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는 피부미용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여서 시술이 확대되

는 추세인 반면 현재 피하 주사하는 시술방법으로 고통이 

따르며, 시술 후 일정기간 회복이 필요하고, 화장품과 비교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화장품은 많은 기

능성 원료가 개발됐으나 피부 투과를 막는 피부 장벽 때문

에 효능 물질 전달에 있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장벽을 극

복하기 위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이용한 통증 없이 편리

한 붙이는 톡신과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

외에도 넓은 부위에 소량씩 히알루론산을 여러 곳에 주사

해 이른바 물광 효과를 보는 하이드로리프팅과 관련, 히알

루론산 농도와 적정 수준의 가교화를 통해 수입산 물광 필

러를 대체하고자 함과 동시에 피부 탄력 저하와 색소 침착

을 해결할 수 있는 필러 개발 및 현재 처진 엉덩이와 가슴 

등 실리콘을 수술로 삽입해 성형할 수밖에 없는 부위들에 

사용할 수 있는 탄성도가 높고 생체친화적인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제품시장의 성장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필러제품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젤㈜의 외연 확대 및 성장세 역시 크게 기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휴젤㈜의 미래는 매출액의 

15%를 R&D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빠

른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오히려 더욱 건강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R&D를 통해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

이다. 

권순우 휴젤㈜ 사업총괄부사장

전문가 코멘트

“기존 제품 대비 탄성이 높은 히알루론산 개발을 통해 30여 개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수입제품 대비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후 6개월 동안 6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사업성이 유망하다.”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Hydrolifting. Hydration과 Lifting의 

합성어로 피부 리프팅과 수분 

밸런스를 한 번의 시술로 

해결하는 필러 시술 중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 

하이드로
리프팅

휴젤㈜은 매출액의 15%를 
R&D에 투자, 대표적인 R&D 
기반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달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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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 부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해 휴

젤㈜은 현재 국내에 출시돼 있는 모든 필러 제품 중 탄성도

가 가장 높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이에 맞는 시린지 개발

에도 성공해 치열한 필러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다”면서 “특히 동양인 성형 미용시장에서 매출시장이 

큰 융비술용 시장에서는 휴젤㈜의 고탄성 필러 제품이 형

태 유지 및 지속성 증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

내·외 시장 확대는 물론 높은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휴젤㈜은 팔자주름 임상과 무통필러 팔자주름 임

상을 비롯해 의료기기 4등급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로 성공

적으로 허가 후 현재는 30개 품목에 대한 허가와 유럽 CE 

마크도 획득했다. 또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진행 

동안 개발, 제조, 허가뿐만 아니라 국내 성형, 피부전문의 

초청 대규모 론칭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를 통

해 제품을 선보이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대표 제품

인 ‘The 채움’의 높은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액의 15%, R&D 투자… 필러시장 선도 기대  

한편 휴젤㈜은 이번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향후 마이크

로니들을 이용한 생분해성 의약 소재 개발 및 하이드로리

프팅, 미백 및 필러 효능의 피부 재생과 보디 컨투어링용 필

러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권 부사장은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는 피부미용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여서 시술이 확대되

는 추세인 반면 현재 피하 주사하는 시술방법으로 고통이 

따르며, 시술 후 일정기간 회복이 필요하고, 화장품과 비교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화장품은 많은 기

능성 원료가 개발됐으나 피부 투과를 막는 피부 장벽 때문

에 효능 물질 전달에 있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장벽을 극

복하기 위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이용한 통증 없이 편리

한 붙이는 톡신과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

외에도 넓은 부위에 소량씩 히알루론산을 여러 곳에 주사

해 이른바 물광 효과를 보는 하이드로리프팅과 관련, 히알

루론산 농도와 적정 수준의 가교화를 통해 수입산 물광 필

러를 대체하고자 함과 동시에 피부 탄력 저하와 색소 침착

을 해결할 수 있는 필러 개발 및 현재 처진 엉덩이와 가슴 

등 실리콘을 수술로 삽입해 성형할 수밖에 없는 부위들에 

사용할 수 있는 탄성도가 높고 생체친화적인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제품시장의 성장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필러제품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젤㈜의 외연 확대 및 성장세 역시 크게 기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휴젤㈜의 미래는 매출액의 

15%를 R&D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빠

른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오히려 더욱 건강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R&D를 통해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

이다. 

권순우 휴젤㈜ 사업총괄부사장

전문가 코멘트

“기존 제품 대비 탄성이 높은 히알루론산 개발을 통해 30여 개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수입제품 대비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후 6개월 동안 6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사업성이 유망하다.”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Hydrolifting. Hydration과 Lifting의 

합성어로 피부 리프팅과 수분 

밸런스를 한 번의 시술로 

해결하는 필러 시술 중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 

하이드로
리프팅

휴젤㈜은 매출액의 15%를 
R&D에 투자, 대표적인 R&D 
기반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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